■ 표 어: 변명은 집어쳑! 닥치고 빽빽이나 핵!

■ 목 표: 하루키를 원서로 술렁술렁 읽는 그날까직!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년 9월 28일 할당량
	式(しき)を擧(あ)げる 식을 올리다


	終に[ついに] 마침내 


	目出度い[めでたい] 경사스럽다


	知らせ[しらせ] 알림. 통지


	思い返す[おもいかえす] 회상하다



